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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smoking, meat intake, 

and exercise. The participants were 1,060 males and females who voluntarily responded to the 

survey by visiting the health promotion booth at the H Festival held in C city in 2014.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in interview form using questionnaires on alcohol use, smoking, exercise, and meat 

intak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fter stratification of gender using the SPSS 24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mok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drinking (x²=163.33, p<.001) than 

non-smokers. Meat intake was high when alcohol use was high (x²=35.13, p<.001). The risk rates for 

smoking, meat consumption, and exercise related to alcohol use are as follows. The smoking was 

higher as the frequency of drinking increased. For men, smoking OR(odd ratio) was 6.26 (p=.001) and 

for women, smoking risk OR was 16.82 (p=.002). Meats intake showed a higher OR as the alcohol 

use increased. The OR of almost daily ingestion of meat at frequent drinking days was 4.40 (p=.002) 

for males and 4.52(p=.009) for females. As the frequency of drinking increased, the OR of  days of 

exercise tended to decrease. In men, the OR was 0.36 (p=.003), the lowest in the probability of 

exercising more than 5 days when drinking high. In the case of women drinking less than once a 

week, the OR was 0.43 (p=.027), which was the lowest for exercise for 5 days or more.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frequency of drinking, the higher the smoking and meat intake, and the 

less exercise. If drinking, smoking, and meat intake are high but there is a lack of exercise, a 

chronic disease can occur and cause premature death unless there is a change in the new health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researches to understand the motives related to alcohol 

abstinence, smoking cessation, dietary control and exercise, and to develo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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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음주와 흡연, 식이습관, 운동은 건강행태의 4대 요소이며[1]. 

음주와 흡연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과 재발이 높아서 금주나 금연

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로서 흡연자나 음주자의 건강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다. 운동은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에 바람직한 건강행태로 영향을 

주므로 영양과 함께 분석되는 것이 필요하다[1]. 미국의 경우, 

음주는 만연한 비용 소비적인 공중보건 문제이며, 전략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음주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2]. 그 예로 

신체활동이 많았던 음주군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2주간 

동안 음주가 감소하였다[2]. 이러한 보고들에 따르면, 신체활동과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음주 재발을 막는 유용한 대안으로 제시하였

다[3]. 그러나 알코올 중독과 운동과의 관계는 일관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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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고 있어서 알코올중독과 운동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보고도 있다[4]. 그러나 알코올 중독과 신체활동간 관련을 자기결

정이론과 범이론적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

의 동기와 행위 단계 사이의 결과 행위와 유지 단계 대 행위이전 

단계에서 내향적이고 확인된 통합적 동기가 유의하였음을 보고하

였다[4]. 또한 음주자의 운동의 변화단계와 내적 동기간의 관계에

서, 활동적인 삶의 형태를 적용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의 

이익보다 내재적 즐거움과 도전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운동중재를 계획할 때 내재적 즐거움과 능력

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전략으로 신체활동프로그램에 반영한 연구

를 제한하였다. 이렇듯 신체활동량이 많으면 금주나 절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 3]와 운동이 음주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연구결과[4, 5]과 다르게 나타나서, 이제까지의 

운동과 음주 재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알코올과 운동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다각적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흡연은 그 행위가 질병으로 여겨질 만큼 장애와 이른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폐질환을 

유발하며 알코올중독과 마찬가지로 재발이 쉬워서 반복치료로 완

치될 수 있는 만성질환인 니코틴 의존으로 정의한다[6]. 니코틴 

중독은 알코올과 약물남용,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과도 관련성을 

가진다[7]. 흡연자에게 금연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재발이 높아서 만성질환으로 이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흡연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 운동은 

테헤란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에서 신체활동이 비흡연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서 흡연과 신체 활동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8]. 이는 흡연자에 신체활동을 적용하고 유지한다면 흡연감

소와 흡연재발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흡연과 영양과의 관계는 불건강 행위인 흡연과 건강지표인 영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서 이 두 요인은 건강행태를 말해주는 

주요 지표이다. 이란의 테헤란에서 30세에서 60세까지의 2,602명

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식이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흡연과 불건강한 식이는 비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

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 연구에서 흡연자는 

패스트푸드와 흰 살 고기를 야채, 과일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나서 흡연과 불건강한 식이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연에 있어 변화된 

식이 프로그램이 중요함이 시사된다. 자기결정이론의 행위변화이

론에 근거하여 시도된 금연과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식이, 건강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금연에 

성공한 경우, 주기적으로 건강한 식이에서 불건강한 과식으로의 

재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변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시도하였다고 하였다[10].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와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건강 행위

로 변화에 대한 지각된 능력성을 촉진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6개월, 18개월 동안 추적되었으며, 흡연이 재발되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변화된 건강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는 데 자율적 

동기가 중요하며 이를 지지하여 금연으로 변화된 건강행위가 지속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 2005년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가 총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섭취하

고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11]. 

이들 흡연자는 칼슘은 덜 섭취하고 알코올은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서 흡연과 같은 불건강 행위가 알코올중독과 불건강한 식이

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흡연자의 식이 섭취에 대한 중재를 

포함한 접근으로 흡연자의 건강위험을 줄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50-64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군(42.0%)이 

비흡연군(67.2%)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운동하는 

비율이 낮으며, 영양소 섭취에서는 고지방육류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12].

이상의 흡연, 음주, 영양, 운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흡연군과 

음주군에서 영양은 건강식이를 덜 섭취하고, 운동비율은 흡연군이 

낮으며, 음주군은 운동을 덜 하거나 비음주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도 하여 음주와 운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영양, 운동의 

정도와 각 요인간의 관계여부를 파악하여 한국인 건강행태관련 

요인으로서 관계성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음주와 건강관련 생활습관요인실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뷰로 자료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횡단면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data survey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중부지역 C시가 개최한 H축제

에 참여한 사람 중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습관실천 홍보 부스를 방문한 대상자들이다. 현직 간

호사들이 체온, 맥박,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후 설문조사의 취

지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음주관련 건강행태연구에 관한 설

명을 듣고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일반인 남녀 1,060명

이다. 연구 자료 수집은 음주, 흡연, 운동, 식이습관의 변수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잘 훈련된 간호사 연

구보조원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3. Research Scales

3.1 Questionnaire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팀이 

개발하였다.  설문 내용은 1)흡연사항 2)음주사항 3)최근 1주일동

안 운동 사항 4)육류 섭취 횟수로 구성되어 있다. 흡연사항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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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Research

담배를 피우십니까?’ 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피우가 끊었다’, 

‘아니다’ 3가지 항목에서 해당하는 1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육류

섭취는 ‘고기를 얼마나 드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가끔’, ‘월 1-2회’, 

‘주 1-3회’, ‘거의 매일’의 4개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1곳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음주섭취상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드셨습니까?’의 질문에 ‘자주 마신다(주 2회 이상)’, ‘가끔 마신다(주 

1회 이하)’, ‘거의 마시지 않는다’ 총 3가지 항목 중 1가지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영양은 육류섭취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육류 고기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의 질문에 ‘한 달에 1-2회 섭취’, ‘1주에 

1-3번 섭취’, ‘매일 섭취’ 총 3가지로 구분하여,  항목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계획적으로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전혀 운동하지 않는다’, ‘1-2일 운동한

다’, ‘3-4일 운동한다’, ‘5일 이상 운동한다’로 구분하여서 응답자가 

해당하는 1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4. Methods of Research

4.1 Study process

음주와 관련된 흡연, 운동, 영양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단계를 진행하였다 (Figure 1).

4.2. Research ethics

본 연구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의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 참여 철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4.3 Researchers and Research assistants

연구자는 간호대학 교수 2인과 박사수료자 1인으로 이미 C시

의 H축제에서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건강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방법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방법과 인터뷰에 필요한 기본 면담기술 등을 연구자로

부터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 학생이었다.

5. Hypothesis and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근거로 평상시 

음주 상태가 흡연, 식생활습관, 운동등과 관계를 설정하여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흡연상태, 육류섭취, 운동

을 독립변수로, 음주상태를 종속변수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였다. 

5.1 Research hypothesis

H1: 음주와 흡연은 정적 관계일 것이다.

H2: 음주와 운동은 부적 관계일 것이다.

H3: 음주와 육류섭취는 부적 관계일 것이다.

6. Statistic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음주상태, 음주 상태와 흡연, 운동일수, 

육류섭취 횟수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흡연, 운동일수, 육류섭취

에 따른 음주상태는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축제에 참여하여 건강부스에서 시행한 건강행태관련 설문조사

에 참여한 자는 총 1,060명이었다. 성별로 남자가 482명으로 

45.5%이었고, 여자는 578명으로 54.5%였다. 연령대별로 20대가 

122명(11.5%)이었고, 30대가 63명(5.94%), 40대가 137명

(12.92%), 50대가 255명(24.06%), 60대가 281명(26.51%), 70세 

이상 연령군은 202명(19.06%)이었다. 최소연령 참여자는 16세이

었고, 최고령 참여자는 90세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가장 적었다(Table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ini-Maxi

Gender
Male 482(45.50)

Female 578(54.50)

Age(year)

≤29 122(11.51)

16-90

30 – 39 63(5.94)

40 – 49 137(12.92)

50 – 59 255(24.06)

60 – 69 281(26.51)

70 ≤ 202(19.06)

Total 1060(10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60)

2. Alcohol Use according to age

연령대별로 음주 빈도를 살펴 본 결과(Table 2), 20대(40명, 

16.26%)와 50대(63명, 25.61%)는 가끔(주1회 이하) 음주한다

는 대상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0대(21명,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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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use per week
Total x²/ p-value

More than twice n(%) Less than once n(%) Rarely n(%)

Age

51.71/<.001

≤29 21(12.07) 40(16.26) 61(9.53) 122(11.51)

30–39 21(12.07) 20(8.13) 22(3.44) 63(5.94)

40-49 35(20.11) 31(12.60) 71(11.09) 137(12.92)

50-59 36(20.69) 63(25.61) 156(24.38) 255(24.06)

60-69 35(20.11) 51(20.73) 195(30.47) 281(26.51)

70≤ 26(14.94) 41(16.67) 135(21.09) 202(19.06)

Total 174 (16.42) 246 (23.21) 640 (60.38) 1060 (100.00)

Table 2. Alcohol use according to age

Alcohol use per week

x²/p-valueMore than twice n(%) Less than once n(%) Rarely n(%)

Smoking state

163.33/<.001
Smoker 51(29.31) 32(13.01) 27(4.22)

Past smoker 43(24.71) 34(13.82) 50(7.81)

Non smoker 80(45.98) 180(73.17) 563(87.97)

Meat Intake

35.13/<.001

Almost never 52(29.89) 83(33.74) 305(47.66)

1 ~ 2 times/month 42(24.14) 60(24.39) 161(25.16)

1 ~ 3 times/week 67(38.51) 90(36.59) 150(23.44)

Almost everyday 13(7.47) 13(5.28) 24(3.75)

Exercise 

11.06/0.086

None/week 52(29.89) 67(27.24) 153(23.91)

1 ~ 2 days/week 59(33.91) 80(32.52) 184(28.75)

3 ~ 4 days/week 35(20.11) 52(21.14) 167(26.09)

More than

5 days/week
28(16.09) 47(19.11) 136(21.25)

Table 3. Smoking, Exercise, Meat Intake according to Alcohol Use

와 40대(35명, 20.11%)는 자주(주2회 이상) 음주,  60대(195

명, 30.47%)와 70대는 거의 안마심(135명, 21.09%)으로 응답

한 대상자들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x²=51.71, p<.001).

3. Smoking, Exercise, Meat Intake according

to Alcohol Use

흡연상태와 음주의 연관성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룹에서 음주횟수가 가장 많은 

자주(주2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1명(29.3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과거에 흡연을 하였고 현재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그룹에서도 음주횟수가 자주(주2회 

이상)는 43명(24.71%)으로 제일 많았다. 반면 평생 동안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비흡연자 그룹에서는 음주횟수에 대하여 거의 안마

심의 응답이 572명(68.50%)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주횟수의 증가에 따라 현재 흡연율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는 p-value는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x²=163.33, p<.001).

최근 1주일 동안 계획적으로 운동한 일수와 음주횟수의 관련성

을 보면, 일주일 중 계획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 그룹에서 음주상태는 자주(주2회 이상) 음주로 응답한 대상

자가 52명(29.8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평생 비음

주군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3명

(23.91%)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대조적으로 계획적 운동일

수가 가장 많은 5 days 이상의 그룹에서 음주섭취 횟수에 대한 

전체 응답 중, 자주(주2회 이상)의 응답이 28명(16.09%)으로 가장 

적었고, 전혀 하지 않음의 응답이 136명(21.2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음주횟수가 많아질수록 운동일수는 적어지

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나 음주와 운동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²=11.06/ p=0.086).

육류 섭취 횟수가 가장 적은 거의 먹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

상자 그룹에서 자주(주2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2명(29.89%)으로 가장 적었고, 거의 안 마심의 응답에서 305

명(47.66%)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육류섭취가 가장 많은 매일 

먹음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그룹에서 음주섭취횟수를  자주(주2

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13명(7.47%)으로 가

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거의 안 마심의 응답이 24명(3.75%)으

로 가장 낮았다. 그리하여 육류섭취횟수와 음주섭취횟수는 정

비례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x²=35.13, p <.001).

4. Logistic Regression of Smoking, Meat Intake,

Exercise according to Alcohol Use

알코올 섭취 패턴과 관련된 건강생활습관요인 실천 여부에 

관한 위험률을 각 항목별로 성별을 층화하여 다변량 분석하였

다(Table 4).

음주와 흡연상태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음주와 흡연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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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Female

Alcohol use Smoking state OR 95%CI p OR 95%CI p

More than twice/week
current smoker 6.26 3.46 – 11.35 <.001 16.82 2.73 – 103.75 0.002

Past smoker 3.04 1.77 – 5.25 <.001 2.24 0.26 – 19.69 0.466

Less than once/week
current smoker 2.01 1.10 – 3.64 0.022 4.35 0.61 – 31.24 0.144

Past smoker 1.15 0.67 – 1.96 0.605 2.61 0.63 – 11.10 0.194

None non smoker 1 1

Alcohol use Meat intake OR 95%CI p OR 95%CI p

More than twice/week

1 ~ 2 times/month 1.21 0.69 – 2.13 0.509 1.60 0.65 – 3.91 0.307

1 ~ 3 times/week 2.00 1.18 – 3.41 0.011 3.05 1.39 – 6.87 0.006

Everyday 4.40 1.25 – 15.47 0.021 4.52 1.45 – 14.13 0.009

Less than once/week

1 ~ 2 times/month 1.13 0.66 – 1.94 0.656 1.36 0.77 – 2.41 0.294

1 ~ 3 times/week 1.70 1.02 – 2.85 0.043 2.48 1.48 –4.13 0.001

Everyday 3.21 0.89 – 11.51 0.074 1.81 0.68 – 4.81 0.235

None Almost not 1 1

Alcohol use Exercise OR 95%CI p OR 95%CI p

More than twice/week

1 ~ 2 days/week 0.70 0.38 – 1.29 0.256 0.70 0.32-1.53 0.371

3 ~ 4 days/week 0.51 0.26 – 0.98 0.045 0.43 0.17 – 1.08 0.071

More than 5 days/week 0.35 0.18 – 0.70 0.003 0.55 0.21 – 1.46 0.229

Less than once/week

1 ~ 2 days/week 0.94 0.50 – 1.75 0.934 0.76 0.45 – 1.31 0.325

3 ~ 4 days/week 0.66 0.33 – 1.30 0.225 0.62 0.35 – 1.09 0.098

More than 5 days/week 0.72 0.38 – 1.38 0.322 0.44 0.21 – 0.91 0.027

None Almost not 1 1

Table 4. Logistic Regression of Smoking, Meat Intake and Exercise according to Alcohol Use 

모두 전혀 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를 

자주(주2회 이상)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현재 흡연을 할 OR이 

가장 높았다. 주2회 이상 자주 음주하는 대상자들이 남자의 경우 

현재 흡연위험 OR은 6.26(3.46–11.35)배이고, 여자는 16.82(2.73

–103.75)배 높아졌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과거에는 

흡연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남자는  자주(주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3.04 (1.77–5.25)

배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끔(주1회 이하) 음주가 2.61 

(0.63–1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류섭취횟수는 음주 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OR을 보여서, 

음주 섭취일수가 자주(주2회 이상)에서 육류를 거의 매일  섭취할 

위험 OR은, 남자 4.40(1.25–15.47), 여자 4.52 (1.45-14.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계획적 운동 일수와 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위의 다른 요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음주 횟수가 증가할수록 

최근 일주일동안 계획적 운동일수의 OR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자주(주2회 이상) 음주하는 대상자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획적 운동일수가 5일 이상일 확률이 0.36(0.18-0.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여자는 가끔(주1회 이하) 음주하

는 대상자들의 최근 일주일 동안 계획적 운동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가 0.43(0.21–0.90)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H1: ‘음주와 흡연은 정적 관계일 것이다 ’의 가설1은 음주 

일수가 많을수록 흡연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지되었다

(p<001).

H2: '음주와 운동은 부적 관계일 것이다.’의 가설2는 음주 횟

수가 많을 때 운동 일수가 적어서 지지되었다(p<.001).

H3: '음주와 육류섭취는 정적 관계일 것이다'의 가설3은 음

주 횟수가 많을수록 육류 섭취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p=.086). 따라서 음주에 따른 흡연과 육류섭취는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흡연횟수와 육류섭취일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IV.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음주와 건강 행태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

과, 음주를 많이 할수록 흡연도 증가하며, 육류 섭취를 자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이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한다[13]와 같은 맥락이며, 이렇게 음주와 흡연은 대표

적인 건강위해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드문 편이다. 

알코올과 흡연의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은 충동

성이나 감각 지향적인 성격 특성을 갖는다[13]. 음주와 흡연은 

대표적인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WHO ASSIST(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의 대표 항목으로 지정하여 현장

에서의 물질남용 관련 선별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14]. 음주와 

흡연이 각각 만성질환이환과 조기 사망과 관련성이 높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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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행하는 경

우의 OR은 음주를 하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경우에 비해 

6.26(3.46-11.35, p<.001)로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률 증가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많이 할수록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음주와 흡연이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중국의 베이징 학령기 청소년

과 핀란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비교한 연구에서 집안이 풍

족할 때 음주를 일찍 시작하고 흡연을 한다는 결과와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15]. 한국의 고등학생은 부모나 동료에 의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16]. 이렇

듯 술과 담배는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건강행위로의 변화를 위한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주와 육류섭취와의 관계는 음주를 많이 하는 대상자가 육

류섭취도 자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육류섭취횟수도 증가하여 강한 양의 관련성 보였다. 평소식습

관에서 총섭취량 중 육류와 채소류가 영양적으로 조화가 이루

어지는 적절한 섭취는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다양한 질병

(예:CHD, CVD, Hypertension 등등)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만

든다. 그러므로 총 섭취량 중 육류증가 및 채소류 감소는 인체

의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17]. 이러한 결과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시는 대상자가 육류 섭취가 많다[12]는 이전 

연구결과와 같다. 그러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육류와 알코

올을 같이 섭취한 실험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

[18]등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18]에서 알코올섭취와 육류 섭취를 함께 한 실험군에

서 총 단백질과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와 상관성이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 Triglyceride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

증을 일으키는 혈중 지방성분이어서 지방간의 위험을 높이므로 

운동과 식이조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음주섭취

가 높고 육류를 매일 섭취할 때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OR이 남자에서 4.40, 여성에서 4.52로 높게 증가한다는 본 연

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본 연구에서 음주와 운동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서 이전 연구결과[4]와 같아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음주가 감소하였다[3]는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않음을 보였다. 

앞으로 운동과 음주간의 연구는 운동이 음주의 재발을 늦춘다

는 결과[3]를 근거로 잘 구조화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하겠

다. 

그 외에 연령대별로 음주 빈도를 보면, 30대(21명, 12.07%)

와 40대(35명, 20.11%)는 자주(주2회 이상) 음주의 빈도가 가

장 높았고, 60대(195명, 30.47%)와 70대는 거의 안마심(135

명, 21.09%)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의 분포가 가장 높았는데

(x²=51.71, p<.001), 이는 30대, 40대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가 왕성하며 건강상태도 양호하여 음주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대조적으로 60대와 70대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인간관계

도 줄어들며,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음주횟수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 음주횟수가 가장 많은 

자주(주2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분포

를 보였고, 반면 평생동안 비흡연군에서 음주를 거의 안마심으

로 응답한 대상자가  572명(68.50%)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음주하면서 흡연하는 습관으로 보여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변화

시키려는 동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음주

횟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건강습관 실천율도 낮아져서 건강문제

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축제에 참여한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

인 중에서 1,000명이 넘는 대상자가 건강부스를 찾아와서 건강

행위 관련된 본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일상적 건강행태를 알 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조차 건강

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부스를 찾아와 본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

이 주목할 점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이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다. 음주와 흡연은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위험요인이어서 이러

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도 제안한다. 나아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를 하며 운동은 적게 한다[19]는 결과들을 참조할 때, 직

무스트레스 관련된 음주 등 불건강 행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 지역 축제에서 편의적으로 추출된 표

본 연구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V. Conclusion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흡연과 

과거흡연의 분포가 모두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음주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흡연 비율이 상승하였고, 정비례 관계에 해당

하였다. 같은 음주일수의 경우, 과거흡연보다는 현재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 만성질환의 발

생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연령층을 구분한 이들 요인간의 연구와 흡연과 음주가 이른 시

기에 시작된다는 다른 나라의 보고를 참조하여 국내 청소년층

을 대상으로 이러한 현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고 본다. 나아가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고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

로 변화시키며, 변화된 건강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는 동기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제시함으로 건강 위해 요인을 제

거하고 절주를 통한 다른 건강습관의 실천이 증가할 것을 기대

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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